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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행

잊혀진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부여(扶餘)는 1,400여년전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서 찬란

한문화를꽃피웠던역사의고장이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고도(古都) 부여는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과 함께 시내 동서남북으로 백제 문화

의유적들이산재되어있다. 6왕 123년간(538~660) 백제의수도로옛이름은사비, 또는사부리라고

불 다.

부여에서처음마주치는것은시내사거리중앙에서있는늠름한계백장군의동상이다. 말잔등위

에올라탄용맹스런계백의모습을보면, 황산벌에서5천여명의결사대와함께나당연합군과최후의

결전을벌이던그때의함성과말발굽소리가들리는듯하다.

시내에서도보로20분정도걸으면부소산성에다달을수있다. 부소산성(扶蘇山城)은부여의진산

인부소산에약 1.5㎞에걸쳐축조된성이다. 해발 100m 쯤밖에되지않은낮은구릉으로북으로부

터내려오는고구려군사를방어하기에알맞게된지형이다. 이산성은천연의요새지로백제성왕때

인538년에웅진(熊津=공주)에서이곳으로천도를하면서축조된것으로추정한다. 

부소산정상에서아래를보면강이시가지를활처럼절묘하게에워싸고있음을알수있다.

금강의천리물길은동학군의함성이깃든곰나루를스쳐공주에이르고, 다시부여땅에이르러백

제의한복판을흐르다가이곳에이르러백마강이된다.

백마강에흐르는
백제(百濟)문화의숨결

강 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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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白馬江)은그옛날백제의흥망성쇠를고이간직하고있는강으로강폭이넓고흐름이완만

하며주변과어울려빼어난경치를보여준다. 지금은고란사아래강나루에서수북정까지2.5㎞를오

가는유람선이운행되고있다.

부소산성에 들어서서 바로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삼충사(三忠祠)가 있다. 백제 말의 충신 성충, 흥

수, 계백의위패를봉안한사당으로모두오랜세월이흐른후현대에와서지어진것들이다.

백마강을시원하게바라볼수있는육모지붕의백화정은, 부소산가장높은곳인사자루바로아래

쪽절벽에자리잡고있다. 이곳은휘둘러가는백마강의모습을보면서강바람에땀을식히기에안성

맞춤이다.

아래쪽에는낙화암(猗花岩)이있다. 백제가멸망하던660년수많은궁녀와백제여인들이꽃잎처럼

백마강으로 떨어져 내린 곳이다. 낙화암은 바로 백제여인의 굳은 절개와 고귀한 충절의 표상이 되고

있다. 

낙화암은40m 높이의절벽으로「삼국유사」에서는떨어져죽은바위, 타사암(墮死岩)이라고기록되

어있다.

다시가파르게계단길로내려가면왼쪽에유명한고란사(皐猨寺)가있다. 법당한쪽에는바위틈에

서흘러나오는약수물을한번맛보려는사람들로늘북적대고있다.

왕에게이약수물을올릴때반드시띄웠다는‘고란초’는암벽에서자생했으나현재는찾아보기가

어렵다.

부소산성서쪽으로백마강가에있는‘구드래나루터’는현재국민관광지로개발되고있는중이다.

구드래는백제사비도성을외국사신들이드나들던옛포구 던곳으로지금은백마강에유람선이오

르내리는곳이되어더욱유명하다.

지금은조각공원이조성되어자연과예술이조화를이루는구드래는달밝은밤에백제의옛정취를

고요히느낄수있는곳이다. 

정림사지(定林寺址)는삼국시대의절터로부여읍동남리에있다. 사적제301호로지정된정림사지

는 1942년 절터를 발굴했을 때에 태평 8년 무진 정림사대장당초(太平八年戊瓗定林寺大藏當草)라고

새겨진고려초기기와조각이발견되어이절이정림사이며, 이기와가1028년의것임이밝혀졌다.

보통백제오층석탑이라불리는정림사지오층석탑은국보제9호로절의경내한가운데있으며높

이가8.33m에이른다.

백제 말기의 화강석 석탑으로 현존하는 백제 석탑 중의 하나인 이 탑은 전체적으로 장중하면서도

격조높은균형미를보이는걸작품으로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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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08호인 정림사지 석불좌상은 고려시대의 화강석 석불로 극심한 마멸과 파괴로 형체만 간

신히남아있다.

궁남지(宮南池)는 우리나라 연못 가운데 최초의 인공 조원(造苑)으로 백제 무왕 35년(634)에 축조

되었다. 경주의안압지보다40년앞서만들어졌으며백제의빼어난조경수준을엿볼수있는사적으

로일본아스카시대정원기술의원조가되었다.

부여에서 논산 쪽으로 2.5㎞ 떨어진 능산리(陵山里)에는 백제시대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분군이 있

다. 왕족또는왕릉으로추정되는고분7기는지표가전혀없어누구의무덤인지는알지못한다.

이능산리고분들은이미1915년부터일본인들이발굴조사했는데그중1호고분에는사신을그린

벽화가발견되었다. 벽화의수법은고구려강서삼묘와만주통구사신총의경우와유사하 다.

1993년 12월 12일부여읍능산리고분옆에서백제유물중최고의수준으로꼽히는백제금동대향

로(百濟狷銅大香獊)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높이 64㎝, 목통지름이 19㎝인 이 향로는 백제

인의사상과종교관을예술적으로함축승화시킨걸작품으로서세계적인문화재로평가받고있다.

백제문화의우수성과찬란함은금성산기슭에자리한국립부여박물관에가서재삼확인할수있다.

이곳에는선사시대부터구한말에이르기까지11,000여점이넘는귀중한유물이소장, 진열되어있

어그들의높은정신세계와예술적역량을보여주고있다. 

아직도베일속에묻혀있는백제의왕도부여에는이밖에도군창지, 군수리사지, 부여나성, 장하리

3층석탑, 성흥산성, 대조사, 수북정, 자온대, 무량사, 만수산자연휴양림등숱한문화유적과볼거리

를갖고있다.

21세기는문화의세기라한다. 본격적인지방화시대를맞이하여지역문화의뿌리없이는민족문화

도있을수없는것이다. 내고장문화유산을가꾸고이해하며후세에길이전하는것은무엇보다소

중한일이다.

부여를여행하면서망각속에서만있었던백제인들이남겨놓은값진문화유적들이이곳여기저기

에고이살아숨쉬고있다는것에서풍성한문화의향기를깊이느낄수있었다. 

다만신라천년사직을지켜온경주가그수많은문화유적을잘간직하고있는것과는달리, 이곳

백제의부여유적은원모습이사라지고희미한흔적들로만남아있다는것이못내아쉽기만하다.

백마강은 백제 역사 이전부터 지금까지 쉬임없이 흐르고 있다. 또한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 유적들

은남아서그옛날사비시대의 화를아련히기억해내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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